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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경지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에 대한 시험과 고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경지

에 환원된 유기물은 작물재배 기간 동안 분해되어 이용되고 분해가 늦어 토양 내에 남은 탄소는 토양에 축적되기 때문에 농경

지의 유기물 시용은 토양의 물리·화학적인 개량 효과도 중요하지만 농경지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

경지에서 지속적인 양분공급과 비옥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양 내 존재하는 이분해성 유기물과 난분해성 유기물의 함량에 

대한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토양의 비옥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적의 유기자원 종류와 투입량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기물 분해 또는 축적 모형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재료및 방법]

본 시험은 60×60cm의 무저 라이시메타에 밭토양을 충진하고 5종류의 유기물을 약 8년간 연속으로 투입하여 시험하였다. 유

기물 종류는 볏짚퇴비, 유박퇴비, 헤어리베치녹비, 가축분 발효퇴비, 바이오차 5종류를 사용하였으며, 시용량은 토양 표토무

게 대비 1~4%였다. 각 시험구에 진풍콩을 표준 영농재배법에 따라 재배하였으며 콩 생육기간 동안 월 1회 토양 표토시료를 

채취한 후 토양탄소 변동을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장기연용에 따른 토양탄소 분해율은 헤어리베치녹비, 유박에 비해 볏짚, 가축분퇴비는 늦어 토양유기물 증가, 물리성 개선 효

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 탄소를 분해 정도에 따라 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분해가 가장 늦은 휴민 탄소함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휴믹산 탄소, 마지막은 풀빅산 탄소 함량 순이었으며 이런 경향은 모든 처리구에서 같은 경향

이었다. 특히 휴민의 탄소 함량 변화는 모든 유기물 처리구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그 추세는 

토양의 총탄소 함량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토양탄소 시계열 총 축적량은 퇴비 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유기물 처리구에

서 시험초기에는 시용기간 및 투입량에 따른 변동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략 3년이 경과하면서 점차 차이를 보이

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토양에서 유기물의 축적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적인 유기자원의 투입이 되어

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작물 재배와 함깨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고 탄소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유기자원을 시용하는 것보다 적정량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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